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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패에서�교훈을�붙잡다.

성경본문 <신명기 1장 26절 ~ 40절>

[26]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

[27]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므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

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[28]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

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

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[29] 내가 너희에게 

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[30]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

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

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[31]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

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 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

라 하나 [32]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[33] 그는 너희보다 

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,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

시하신 자이시니라 [34]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[35] 

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

없으리라 [36]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

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[37]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

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[38] 네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

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

지하게 하리라 [39]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

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

[40]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

가데스� 바네아에서� 있었던� 일에� 대해서� 모세가� 계속해서� 이야기합니다.� � 가데스� 바네아는� 이

스라엘의� 출애굽� 과정에서� 굉장히� 중요한� 장소였고,� 그� 곳에� 있었던� 일은� 광야� 40년을� 결정하는�

중대한�사건이었습니다.� �

정탐꾼들의� 이야기로� 인해서,� 이스라엘� 백성들이� 크게� 낙담하였습니다.� � 이와� 같은� 행동들에�

대해서�모세는�이스라엘�백성들이�약속의�땅으로�올라가는�것을�원하지�아니하였다고� 했으며,� 하

나님의�명령을�거역한�것이라고�말합니다.

오늘� 본문을� 통해서� 가데스� 바네아� 사건으로부터� 38년이� 지난� 후에,� 다시� 생각해� 보고,� 실패

로부터�얻을�수� 있는�교훈들을�함께�살펴보고�싶습니다.

1.� 하나님께서�자신을�어떻게�생각하는지가�달랐습니다.� � 하나님이�아버지이십니다.

[27]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므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

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

이스라엘� 백성들은� 하나님께서� 자신들을� 미워한다고� 생각하였습니다.� � “미워하다.”라는� 것은�

단순이� 싫어하는� 것보다� 사람과의� 관계를� 표현하는� 것입니다.� � 그리고� 이것은� 태도와도� 관련이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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있습니다.

그러나�모세는�하나님과의�관계를�이렇게�표현합니다.

[30]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

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[31]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

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

서 너희를 안으사 이 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

모세는� 하나님께서� 여기까지� 인도하여� 주신� 것을� 모두가� 볼� 수� 있도록� 분명히� 하셨으며,�사람

이�자신의�아들을�안는� 것같이�행하셨다고�표현하였습니다.

모세에게� 있어서� 이스라엘은� 하나님의� 아들이었습니다.� � 그래서� 그는� 이스라엘이� 패역하여서�

하나님을� 배신하고� 우상숭배를� 하였을� 때에도� 하나님께� 담대하게� 구할� 수� 있었던� 것입니다.� � 이

스라엘의� 죄를� 대신하여� 자신을� 생명책에서부터� 지워달라고� 할� 수� 있었던� 이유� 역시� 하나님을�

아버지라고�믿었기�때문입니다.

하나님이�아버지이십니다.� �

고아는� 자신의� 모든� 것을� 스스로� 책임져야� 하는� 상태를� 말합니다.� � 그런데� 하나님은� 이스라엘

을� 그냥� 버려두지� 않으시고,� 그들보다� 앞서� 가시며� 준비하시는� 분이셨습니다.� � 모든� 것을� 책임져�

주셨습니다.

그런� 의미에서�가데스� 바네아의� 실패는� 하나님을� 아버지라고� 믿지� 못했던� 것에서� 온� 것이었습

니다.

2.� 우리가�없어도�하나님은�당신의�계획을�이루십니다.� � 그런데�우리를�사용하기�원하십니다.

[38] 네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

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[39]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

의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

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

모세는� 자신도� 약속의� 땅에� 들어갈� 수� 없다고� 말하였습니다.� � 그리고는� 그� 곳에� 여호수아가�

들어갈�것이며,� 그들이�들어가지�못할�것이라고�말했던�아이들과�자녀들이�들어가게� 될� 것이라고�

하였습니다.

지금� 이� 말씀을�당시에� 아이였던� 사람들,� 자녀였던�사람들이�듣고� 있습니다.� �그들에게는� 하나

님께서� 그들을� 지명하여� 다시� 한� 번� 주시는� 또� 다른� 약속이자� 명령이� 되었습니다.� � 새� 시대를�

맞는� 이스라엘�백성들에게,� 이� 교훈은�자신들이�없어도�하나님께서�당신의�계획을�이루신다는�것

을� 분명히� 알게� 하였습니다.� � 그들과� 함께� 했던� 부모들이� 이미� 다� 죽었고,� 이제� 40여� 년� 전에�

예언했던�대로�자신들이�약속의�땅� 앞에�있기� 때문입니다.

하나님이�사용하실�수� 있도록� 마음을�내어� 드립니다.� �하나님은�당신의� 계획을�이루실� 것이고,�

지금�우리를�사용하기�원하십니다.

<기도제목>

1.� 하나님이�우리의�아버지심을�누리는�하루가�되게� 하소서.

2.� 하나님께서�이�일을� 이루시는�분이심을�믿습니다.� � 하나님의�영광을�보게� 하소서.


